
GS칼텍스, 복합수지 4만톤 완공
11월12일 진주공장 준공식 가져 … 자동차 전자부품 소재 생산

GS칼텍스가 진주에 건설하고 있는 복합수지 플랜트를 곧 준공한다.

GS칼텍스와 진주시는 11월12일 진주에서 복합수지 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합수지 플랜트는 생산능력이 4만톤으로 자동차 전자부품의 원료인 특수 폴리머를 생산하게 되며, 2015년

까지 No.2 플랜트까지 준공되면 200여명의 고용창출과 2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진주시는 GS칼텍스와 GS에너지 이사회 의장인 허동수 회장과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진수 부회장 등 GS그

룹 일가의 고향으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은 처음이다.

진주시 이상근 투자유치담당관은 “GS칼텍스 플랜트가 건설되는 지역은 고속도로가 인접해 물류수송이 용이

하다”며 “진주는 GS그룹 임원진의 고향으로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이상훈 홍보팀장은 “허동수 회장과 허진수 부회장은 진주 복합수지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할 것”

이라며 “진주에 플랜트를 건설에는 지역적인 요소가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GS그룹을 시작으로 LG그룹도 창업주인 구인회 선대회장의 고향인 진주에 투자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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